
소변으로 전기 생산기술 개발
영국, 박테리아로 화학물질 분해 … 휴대폰 충전 통화 성공

영국 연구진이 소변을 이용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에 성공했다.

영국 Bristol 대학과 Bristol 로봇연구소 연구진은 박테리아를 활용해 소변을 분해해 전기를 생산하는 미생

물 연료전지를 최초 개발했다고 밝혔다.

미생물 연료전지는 자동차 배터리 크기로 박테리아가 소변 내 화학물질을 분해해 소량의 전기를 만들어 축

전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해 휴대전화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고 짧은 통화를 하는데 성공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서핑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안니스 이에로풀로스 박사는 “소변은 바람이나 태양처럼 변덕스러운 자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연료원

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변은 우리가 끝없이 공급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화장실에서 전기면도기 및 샤워시설 작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진은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아직 소량에 불과하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함과 동

시에 전지 크기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영국 왕립화학회(RSC)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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